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 티켓 오픈 D-1… 팬
위해 경기장 안팎 꽉 채운 ‘직관 풀코스’ 혜택 쏟아진다
2026. 2. 5.

2/6(금) 오후 12시 스포츠 패스 가입자 대상 선예매, 오후 8시 일반 예매 시작�공정 예매 위한 예매 정책 시행
직관 전용 셔틀 ‘1994 버스’, 팀 구분 없는 중립석, 스페셜 지류 티켓� 오직 직관 팬 위한 오프라인 경험 혜택 예고
선수 실착 유니폼, 그라운드 동행, 정규 시즌 티켓까지, 선수와 더 가까워지는 스포츠 패스 전용 파격 이벤트

2026. 02. 05. 서울 –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의 티켓 예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번 대회를 앞두
고, 쿠팡플레이는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관람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직관 풀코스’ 혜택을 공개했다.

오는 21일(토)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년 만에 돌아오는 ‘K리그 슈퍼컵’으로, 지난 시즌 2관왕(K리
그1·코리아컵) ‘전북 현대’와 리그 준우승 팀 ‘대전하나시티즌’이 맞붙는다. 시즌의 서막을 알리는 단판 승부인 만큼, 대회 소식이 전
해지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K리그 슈퍼컵’은 경기장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열기가 고조된다. 전주시와 전북 현대는 홈경기 시에만 이용할 수 있던 전용 셔
틀 ‘1994 버스’를 운행,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거점을 거쳐 경기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팬들은 마치 여행하듯 경기장으로 향하는 과정부터 대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경기장 내부에는 양 팀 팬은 물론, 축구를 사랑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중립석’ 구역이 특별 운영된다. 응원 팀과 관계
없이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의 열기를 현장에서 함께 즐기고 싶은 팬들을 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의 여운은 계속된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슈퍼컵 한정 디자인의 스페셜 지류
티켓을 증정해, 이 날의 순간을 실물로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마련했다. 모바일 티켓 중심의 관람 문화 속에서, 이번 지류
티켓은 직관의 추억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컬렉션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직 스포츠 패스 가입자를 위한 파격적인 이벤트도 마련됐다. 스포츠 패스 전용 리워드 프로그램 ‘스포츠 패스 클럽’을
통해 ▲전북·대전 선수들의 대회 당일 실착 유니폼 ▲2026 시즌 K리그 티켓 ▲에스코트 키즈 참여 기회 등 티켓 예매자를 대상으
로 특별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선수들의 손을 잡고 그라운드에 함께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는 어린이 팬들에게는 꿈같
은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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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예매는 오는 6일(금) 오직 쿠팡플레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오후 12시에는 ‘스포츠 패스’ 가입자 대상 선예매, 오후 8시
에는 와우회원의 일반예매가 오픈된다. 쿠팡플레이는 공정한 예매 환경을 위한 부정 예매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 모든 예매는 모바
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계정당 1대의 디바이스 접속 제한 및 취소 좌석 시간차 오픈 시스템을 적용한다. 경기 당일에는 앱 내 본인
확인을 거쳐 스마트 티켓을 다운로드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의 티켓 예매 및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쿠팡플레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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